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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청렴과 정직에 대해서 거리가 멀었다 이번 청렴 백일장 대회에 나오면서 청렴 이라는 단어와 그동. ‘ ’

안 내가 청렴 정직하지 못한 일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저학년 시험은 쉽고 어렵지 않아서 시험을 보면 , . 

거의 점 점이 나왔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원래 좋아하던 과학 사95 ~100 . . , 

회가 너무 어렵고 시험을 잘 못 보는 내가 싫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할 때쯤 담임선생님께서 내일 과학 시험이니 공부 많이 하고 오세요 라고 하셨다“ ” .

나는 시험 연습하기가 귀찮았고 하기 싫었다 시험 당일 시험 보는 시간이 다가왔다. .

내 예상과는 다름없이 모르는 문제가 산더미였다.

나는 더 잘 맞고 싶어서 선생님께 저 화장실이요 하고 화장실에 가서 많은 생각을 했다“ ” .

하면 안 되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화장실에 갔다가 내 자리에 앉기 직전에 짝꿍의 시험지를 쓱 , 

보았다.

그 짝꿍은 내가 모르는 문제를 알고 있었다 내가 본 모르는 문제를 짝꿍의 답과 똑같이 적었다. .

하지만 시험점수는 보통 점수로 잘 보았지만 내 마음은 너무 불편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짐을 하였다. .

다음 시험은 정직하게 못 해도 좋으니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였고 다음 시험점수도 높게 나

왔다. 

난 일이 있고 예전에 보았던 영상이 떠올랐다 거기에 나오는 은지 라는 아이도 엄가가 시험을 잘 보면 . ‘ ’

새로운 운동화를 사주겠다고 하였는데 은지가 선생님 몰래 답을 고쳤다.

나중에는 은지도 나처럼 양심에 찔렸고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하였다 물론 나는 시험지를 베꼈다고 말. 

하진 못하였지만 은지는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게 용기있고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 속에 정직 씨앗은 아직 작은 새싹이지만 커가면서 정직 새싹이 커져 열매를 만들 때쯤 나는 청

렴하고 정직한 멋진 어른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나도 내 마음 속에 자라나는 새싹이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정직한 일과 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시험을 베껴 쓰는 일은 없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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